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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 비정규직 법안 저지 관련 2월 총력투쟁 계획,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등 주요 의제들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교섭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중앙위원회와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차 확인했기 때문인지 중앙위에서는 별다른 이의없이 내년 사업계획안에 포함됐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지난해 임시대의원대회의 IT연맹 가맹승인 취소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수호 위원장은 “유회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회기가 바뀌었을 경우 자동폐기되는 것이 관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중앙위원들이 ‘자동폐기’ 유권해석을 반대해 논란이 됐다. 이에 보고안건과 관계없이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상정 발의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한편, 민주노동 정기대의원대회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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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동자의 생활네트워크를 실현합니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www.itunion.or.kr)


























